
258 考試界 2012/1

        초∙대∙석

2011년(제53회) 사법시험 수석합격  김 수 민 

ㆍ1987년 4월生

ㆍ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

ㆍ경북대학교 법대 4년 재학   

Q 제53회 사법시험 수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번 사법시험 제2차 시험

에서 700점 만점에 536.86점(평균 58.24점)으로 수석을 차지 하셨습니다. 

수석소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요.

A 네, 감사합니다. 아직도 많이 부끄럽고, 믿기지 않습니다. 시간이 많이 지

났는데도 제 것이 아닌 것 같고 제 분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고개를 못 들

겠네요. 점수 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데, 제가 운이 많이 좋은가 봐요. 많은 

분들의 축하와 격려, 조언, 모두 감사합니다.

Q 수석합격의 비결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

A 특별히 비결이라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.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고 엉덩이 

힘이 비결이라면 비결일까요. 시험 칠 때 크게 긴장하지 않는 편이라, 당황하

지 않고 마음 편하게 시험을 친 것이 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.

Q 사법시험을 공부하시게 된 동기, 그리고 1차와 2차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

요.

A 우연히 법학과에 입학하였고,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면서 저와 맞는 것 

같다고 생각했지만, 사법시험에 도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. 주변의 격려가 

있었고,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 1차 준비는 학회에서 스터디그룹을 만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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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공부했던게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. 2차 준비는 신림동에서 학원을 다

니고, 역시나 스터디 그룹을 통해 공부했습니다.

Q 1차와 2차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과목(1차, 2차로 나누어)과 공부방법에 

대해서 알려주세요. 

A 1차 공부를 할 때엔 헌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. 그 많은 암기사항, 그리고 

부속법령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헌정사는 두문자를 따서 외웠고, 부

속법령은 중요한 법령위주로 외웠는데, 특히 시험 칠 때 즈음 개정이 많이 

되어서 고민하다가 요약된 것으로 보고 일부는 포기하는 식이었습니다. 2

차 공부할 때도 헌법, 행정법 쪽이 어려웠습니다. 헌법은 핵심정리300을 

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외우고, 행정법은 일주일에 한번 씩 사례집으로 보

충했습니다.

Q 이번에도 사법시험 면접에서 몇 분이 탈락하셨습니다. 면접대비는 어떻게 하

셨는지 궁금합니다. 

A 책을 한번도 안 보면 떨어진다고 하기에, 같이 합격한 언니와 매일 만나서 

2시간정도 질문을 하면서 내용을 훑고, 시사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

니다. 중요한 시사문제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용을 알아놓고 논거를 준

비해 놓았습니다. 그리고 수험가에서 면접대비 자료집을 1회독정도 하였

습니다.

Q 공부하시는 중에 슬럼프도 있었고, 여러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

다.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방법은 어떠셨는지요. 

A 사실 크게 ‘슬럼프’라고 할 기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3순환 들어가기 전에 

공부가 잘 안되었는데, 그 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구나 하며 가벼이 

넘겼습니다.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 때 밤에 잠이 안 오던 날들이 힘들었는

데, 결국 밤낮을 바꿨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 중요

하니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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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판사, 검사, 변호사 중 선호하는 직역과 선호하는 이유 및 향후 되고자 하는 

법조인 상은 어떠세요.

A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. 가장 독립성 있고,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

생각해서입니다. 저는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된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. 제

가 보고 느꼈던 것들, 그리고 현재의 이 결심 끝까지 지키며 ‘국민이 믿을 

수 있는’ 판사가 되고 싶어요.

Q 현재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.

A 늘 자신감 가지고 힘내라는 말하고 싶습니다. 시험 날 보면서 많이 느꼈는

데 우리 고시생들 너무나 고생하고,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인 모습 그 자체

로 박수 받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끝까지 좋은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

않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올 거라 생각해요.

Q 감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.

A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한 우리 가족,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 안 될 것 같네요.

우리 친척들과, 친구들, 일일이 다 말 안 해도 알거라고 생각해. 학회 법사

랑, 스터디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하고, 교수님들께도 감사합니다.

Q 월간 고시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

A 항상 고시생들의 친구 되어주시고, 휴식을 주시고, 격려를 주셔서 감사합

니다. 외로운 고시생과 늘 함께해 주세요. 앞으로도 좋은 문제와 좋은 글 

부탁드립니다. 더 큰 발전과 영광을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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